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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주가 풀어주리라
본문 : 베드로후서 3장 8-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주를 보내서 풀어주리라. 이에 해당되는 주변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3장까지입니다.
시대가 가면서 성경이 계속 나왔습니다. 구약성경에는 구약말씀, 신약성경에는 신약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3절 말하면 잊어버리니까 계속 기억나게 한다. 메시아가 말한 것을 계속 잃어버리니 
기억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옥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3장 7절이 답이에요. 답이 먼
저 나오고 그 뒤에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24시간이 하루가 아니라 너무 엄청나서 말을 못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했습니다. 이 계산법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따지면 압니다. 오늘 말씀에 주가 풀어
준다 했습니다. 주는 풀어주고 배우는 자는 풀지 못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을 풀어보면 365000배
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365000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종적인 때, 환경의 때는 횡적인 때입니다. 하나
님의 때와 환경의 때가 만났을 때가 해야 할 때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봐도 맞
습니다. 하나만 맞으면 안 되고 여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다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맞는 것을 보면 하나
만 맞아도 다른 것을 보면 다 맞습니다.

아담, 하와가 잘못했을 때 다시 오는 기회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때 바로 기회가 오지 않습니
다. 당세 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이치와 원리와 진리를 깨닫고 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고 기성에서는 육적 불심판, 공중 휴거를 말합니다. 근거로 육신 불심판 하셨던 
소돔 땅을 말합니다. 소돔 땅은 그때의 일이고 말세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심판 받았을 때는 심판 
받은 것만 생각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가 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심판 한다고 하면 
계속 불심판 하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는 홍수심판 하셨고 불심판 하시지 않았습니다. 소돔 땅
만 불심판 하셨지 다 불심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잘못한 것이지 지구가 잘못한 것입니다. 사람을 심판하시지 지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말씀의 검, 에베소서에는 말씀의 불 등 성경에는 말씀을 300가지
로 비유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세 때 말씀의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